
문항

번호
수정 전 수정 후

1번

수정 

이유

  해당 문항은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

지 묻는 문항입니다. 지적 사항으로, 곤충의 이름을 뜻하는 ‘잠자리’가 

오늘날 단일어로 분석되는바 기존의 ‘잠+자리’로 분석했던 단어 구조 

분석을 ‘잠자리’로 수정합니다. 참고로 해당 문항에서 사용된 예시들은 

모두 7차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. 예시를 발췌하는 과

정에서 적절치 못한 예시를 실은 점, 그에 따라 학습하는 데 혼란을 드

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

1번

정답과

해설

[출제의도]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에 

대해 이해하고 있는가?

㉢의 ‘고기+배[고기빼]’는 ‘고기를 잡는 

배’라는 뜻이고, ‘고기+배[고기배]’는 ‘고

기의 배’라는 뜻이므로 ⓒ에 의해 사잇

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. 한편 

‘고기+배[고기빼]’는 앞말이 모음으로 

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

다.

[오답풀이] ① ㉠의 ‘나무+가지[나무까

지]’는 합성 명사이지만 ‘나무+꾼[나무

[출제의도]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에 

대해 이해하고 있는가?

㉢의 ‘초+불[초뿔]’과 ‘고래+기름[고래기

름]’은 ⓑ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

갈린 예이다. 한편 ‘초+불[초뿔]’은 앞말

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

어 적어야 한다. 

[오답풀이] ① ㉠의 ‘잠+자리[잠짜리]’는 

‘잠을 자는 자리’를 뜻하는 합성어이고, 

‘잠자리[잠자리]’는 곤충의 이름을 뜻하

는 단일어이므로 ⓐ에 의해 사잇소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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꾼]’은 파생 명사이므로 ⓐ에 의해 사잇

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. 한편 

‘나무+가지[나무까지]’는 앞말이 모음으

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

한다. ② ㉡의 ‘초+불[초뿔]’과 ‘고래+기

름[고래기름]’은 ⓑ에 의해 사잇소리 현

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. 한편 ‘초+불[초

뿔]’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

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. ④ ㉣의 

‘잠+자리[잠짜리]’는 ‘잠을 자는 자리’를 

뜻하는 합성어이고, ‘잠자리[잠자리]’는 

곤충의 이름을 뜻하는 단일어이므로 ⓐ

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

이다. 한편 ‘잠+자리[잠짜리]’는 앞말이 

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

받치어 적지 않는다. ⑤ ‘밤+길[밤낄]’과 

‘꽃+길[꼳낄]은 ⓓ에 의해 사잇소리 현

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. 한편 ’밤+길[밤

낄]‘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으므

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다.

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. 한편 ‘잠+자

리[잠짜리]’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

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지 않는

다. ② ㉡의 ‘나무+가지[나무까지]’는 합

성 명사이지만 ‘나무+꾼[나무꾼]’은 파

생 명사이므로 ⓐ에 의해 사잇소리 현

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. 한편 ‘나무+가

지[나무까지]’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

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다.

④ ㉣의 ‘고기+배[고기빼]’는 ‘고기를 잡

는 배’라는 뜻이고, ‘고기+배[고기배]’는 

‘고기의 배’라는 뜻이므로 ⓒ에 의해 사

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예이다. 한편 

‘고기+배[고기빼]’는 앞말이 모음으로 

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야 한

다. ⑤ ‘밤+길[밤낄]’과 ‘꽃+길[꼳낄]은 

ⓓ에 의해 사잇소리 현상 여부가 갈린 

예이다. 한편 ’밤+길[밤낄]‘은 앞말이 모

음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

치어 적지 않는다.

24번

②번

선지

㉡을 보니, 선어말 어미 ‘-었-’이 과거의 

의미 외에도 미래의 일을 단정적으로 

나타내는 데에도 쓰이는군.

㉡을 보니, 선어말 어미 ‘-었-’과 ‘-았-’

이 과거의 의미 외에도 미래의 일을 단

정적으로 나타내는 데에도 쓰이는군.

21번

정답과

해설

정답 번호가 ④번으로 표시 정답 번호를 ③번으로 정정

24번

정답과

해설

정답 번호가 ①번으로 표시 정답 번호를 ④으로 정정

8번

해설

‘ㄴ’ 첨가 현상은 복합어에서 자음 받침 

뒤에 ‘이, 야, 여, 요, 유’가 올 때 형태

소 경계에서 ‘ㄴ’이 첨가되는 현상이다.

㉣을 보면 ‘학여울[항녀울]’에서는 ‘ㄴ’ 

첨가가 일어났지만 ‘육이오[유기오]’에서

는 ‘ㄴ’ 첨가가 일어나지 않아 ‘ㄴ’ 첨가

현상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

님을 알 수 있다.

‘ㄴ’ 첨가 현상은 복합어에서 자음 받침 

뒤에 ‘이, 야, 여, 요, 유’가 올 때 형태

소 경계에서 ‘ㄴ’이 첨가되는 현상이다.

㉣을 보면 ‘학여울[항녀울]’에서는 ‘ㄴ’ 

첨가가 일어났지만 ‘육이오[*융니오]’에

서는 ‘ㄴ’ 첨가가 일어난 발음이 비표준 

발음인 것으로 보아, ‘ㄴ’첨가 현상이 

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님을 알 

수 있다.



12번

해설

㉠ ‘알약’은 ‘알약→알냑(‘ㄴ’ 첨가)→알

략(비음화, 교체)’의 음운 변동 과정을 

거친다. ㉢ ‘놓는다’는 ‘놓는다→녿는다

(음절의 끝소리 규칙, 교체)→논는다(비

음화, 교체)’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

다. ‘밥물’은 ‘밥물→밤물(비음화, 교체)’

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. 따라서 

모두 인접 음운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

는 음운 변동(비음화, 유음화)이 있다.

㉠ ‘알약’은 ‘알약→알냑(‘ㄴ’ 첨가)→알

략(유음화, 교체)’의 음운 변동 과정을 

거친다. ㉢ ‘놓는다’는 ‘놓는다→녿는다

(음절의 끝소리 규칙, 교체)→논는다(비

음화, 교체)’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

다. ‘밥물’은 ‘밥물→밤물(비음화, 교체)’

의 음운 변동 과정을 거친다. 따라서 

모두 인접 음운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

는 음운 변동(비음화, 유음화)이 있다.

29번

해설

③ ‘깨끗+이’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것

이다.

③ ‘막+애’는 각각의 원형을 밝히어 적

지 않으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며, ‘막

-’은 어근이고 ‘-애’는 접사이므로 제14

항을 따르지 않는다.

33번

해설

‘할뻔도 했구나’는 보조 용언 ‘듯하다’에 

조사 ‘도’가 들어간 경우이므로 ‘할 뻔

도 했구나’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.

‘할뻔도 했구나’는 보조 용언 ‘뻔하다’에 

조사 ‘도’가 들어간 경우이므로 ‘할 뻔

도 했구나’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.

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.


